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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8, 국제에너지기구(IEA) 등은 2020년 이후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(CCS)기술을 상용화 적

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, CCS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2020년 이전에 전세계적

으로 20여기의 CCS 상용화 규모 시범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.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

에서는 벌써부터 CCS 설비가 들어갈 자리를 확보하여야만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허가 받을 

수 있다. 연소 후 CO2 포집기술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와 앞으로 건설될 화

력발전소에 가장 많이 적용될 기술로서 연소전 CO2 포집기술, 순산소 연소기술보다 먼저 상업

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현재의 CO2 포집기술을 화력발전소에 적용하면 전기가격이 60% 

이상 상승하므로 전세계적으로 대용량의 CO2를 저비용으로 포집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, 

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암모니아수나 신형아민 흡수공정의 기술개발 수준은 0.5~2 MWe급

의 파일롯 플랜트 연구 단계에 있다. 여기서는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연소 후 이산

화탄소 포집기술 동황을 소개하자 한다. 


